
에너지 종합공급 효율성 높다
공공 서비스 통합공급으로 신규고객 확보 … 투자비 절감도

전력·가스회사들의 통합으로 기업들은 거래 차익(Arbitrage)의 이윤을 실현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쟁적 전력·가스 시장에서는 장소·시간·용도에 따라 Arbitrage(동일한 상품이 지역·판매시기·사용법

에 따라 상이한 가격으로 거래)가 발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Downstream Convergence(전력·가스의 소매 분야 통합)는 종합 홈서비스 회사의 등장으로 종래 공공재로

간주되던 전기·가스·수도·난방·통신 등 생활 필수 공공 서비스가 민영화됨으로써 소비자들은 모든 공공

서비스의 구매에 가격 및 품질 비교 등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종래 한 서비스만을 공급하던 회사들이 기존의 신용도를 기초로 다른 공공 서비스까지 통합해

공급함으로써, 소비자들은 개별 구매에 따른 번거러움을 피하고, 공급회사는 기존의 고객을 상대로 서비스 품

목만을 확대함으로써 시장개척 등 신규투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미국의 전력·가스 분야 통합내역 (단위: 100만달러)

합병기업 합병자산 성사시기
Puget Sound/Wash En. 489 1997
TXU/Enersearch 1,687 1997
PortlandGE/Enron 2,902 1997
Reliant/Noram 3,649 1997
Duke/Pan Energy 7,667 1997
TECO/Lykes/West Florida 321 1997
PP&L/Penn Fuel Gas 133 1998
LILCO/Brooklyn Union 4,726 1998
Enova/Pacific 2,870 1998
Thermo/ K N Energy 270 1998
CMS/Panhandle Eastern 2,200 1999
Carolina P&L/N. Carolina Gas 353 1999
Scana/PSC of N. Carolina 900 2000
Dominion/Consolidated NG 8,410 2000
Energy East/Connecticut 617 2000
Dynergy/Illinova 4,000 pending
Indiana Energy/SIGICORP 1,400 pending
North East Utilities/Yankee Energy 679 pending
Wisconsin Energy/Wicor 1,275 pending
DTE Energy/MCN Energy Group 2,600 pending
ConEd/Northeast 7,800 pending
Keyspan Energy/Eastern Enter. 1,700 pending

합 계 55,648 -

따라서 대부분의 공공서비스는 Network 사업으로서 전선·전화선·파이프 등 지하 공급망을 유지하고 있으

며, 다수의 Network 사업을 포괄할 때 건설·유지·보수 등 사업운영에 따른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게 된다.

전기요금도 계량·요금 징수·소비자 관리 등의 통합운영으로 인해 비용 절감효과를 가질 수 있다.

반면, 최근의 에너지 업종간 통합은 각국 정부가 구조개편을 통해 기존의 수직적 독점구조를 분할하려는 시



책에 역행해 분할된 기업의 수평적 재결합을 추구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시장 지배력을 형성해 정부의 구조

개편 정책에 반감될 위험을 가지고 있다.

특히, 소비자 측면에서는 Downstream 부문의 통합은 전기·가스 뿐만 아니라 수도·난방·통신 등 소비자

가 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One-Stop Shopping]의 편익을 제공한다는 긍정적 측면을 가지

고 있다.

종합 에너지 공급회사들은 소비자 가정의 에너지 사용패턴을 분석하고 자문하는 에너지 컨설팅 업무까지

병행해 국가 전체로도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이 가능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그러나 에너지 분야의 수평적 통합은 새로운 형태의 시장지배력(Market Power)을 형성해 신규 기업의 진입

을 더욱 어렵게 하며 기존의 분야별 규제정책이나 공정거래 정책은 개별 에너지 산업을 대상으로 수행돼 왔으

므로 이러한 새로운 시장지배력의 행사를 방지할만한 적절한 규제 장치가 부족한 현실이다.

산업적으로는 기존의 수직적인 산업 분류를 에너지 개발 및 생산, 에너지 운송, 에너지 도·소매 등 수평적

분류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에너지 민영화 경향은 최근 WTO 서비스 협상 등 국제 협상에서도 가시화되고 있고, 이미 구조개편을 시행

한 국가들은 규제기관의 통합으로 수평적 기업의 통합 행태에 대응하고 있다.

영국은 기존 전력규제청(OFFER)과 가스규제청(OFGAS)을 통합해 전력가스규제청(OFGEM)을 신설했으며,

스페인은 기존의 전력규제청이 가스규제 관련업무까지 인수해 통합관리를 개시했다.

다른 나라들도 선진국의 정책 시행결과를 주시해 규제기관 통합 등 새로운 규제수단 개발을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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